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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평화란 어떤 걸까?』를 읽고)

한서현

우리 할머니는 1950년에 태어나셨어요. 1950년은 우리나라에 무

서운 전쟁이 일어난 해이기도 해요. 할머니는 깜깜한 밤을 싫어하세

요. 밤이 되면 할머니가 아기였을 때 들었던 총소리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 총소리에 할머니의 외삼촌

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돌

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엄마, 나

에게 증조할머니는 전쟁 중에 돌아가신 오빠를 평생 그리워하셨대

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우리 증조할머니가 흘린 눈물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생각만 해

도 가슴 아파요. 우리 증조할머니는 평생 얼마나 오빠가 보고 싶으

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도 얼마나 증조할머니가 보고 

싶을까요? 오늘도 나는 할머니를 꼬옥 안아 드려요.

뉴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하늘에 폭탄을 터트리는 것을 

보았어요. 전쟁은 우리 할머니가 태어날 때처럼 지금으로부터 먼 옛

날에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2022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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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우크라이나의 어린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서관에서 

하마다 게이코가 쓴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장을 펼치면 제일 먼저 무서운 비행기가 등장해요. 시꺼먼 비행기

는 어디론가 속력을 내며 날아가고 있어요. 마치 전쟁이 곧 시작될 

것만 같아요.

“꽝, 꽝!”

전쟁은 예고도 없이 착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전쟁은 우리 할머니의 눈물처럼, 우크라이나의 어린 친구들

의 눈물처럼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 주어요. 그래서 나는 전쟁

이 정말 싫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허리가 무척 아파 보여요. 그것은 전쟁 때

문에 생긴 상처라고 했어요. 우리는 북으로 갈 수 없고, 북에 있는 사

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으로 올 수 없어요. 할머니는 북에 있는 

가족과 헤어져서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가족

과 헤어지면 얼마나 슬플까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이 책은 우리에게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어요. 평화가 무엇인

지 책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책에서 평화란 머리 위로 시

뻘건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곰

곰이 생각해 보면 폭탄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에게 아

픈 말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섭게 고함치는 일도 폭탄을 떨어뜨

리는 일과 같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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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또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

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글을 읽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

하면 엄마가 나에게 “우리 서현이, 태어나 주어서 정말 고마워!”라

는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마음속을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리고 평화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

요. 내 마음속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평화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며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말이 머릿속에 내내 떠올랐어

요. 자기 말만 우기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

하고 예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어

요. 먼저, 내가 만일 실수를 하게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마

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야 해요.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보호해 주어야 해요. 힘이 약한 사람

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친

구니까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헤어진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게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리고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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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을 덮으며, 이 책을 큰소리치며 잘난 척하는 어른들과 함께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모두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평화의 노래를 부

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기를 희망해요.




